
(

 

우07328)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

 

길 26 

 

한국노총 907

 

호 /  

 

담당 

 

교육선전실 /  

 

전화 (02)  6277-2187 /  

 

팩스 (02)  6277-2190  

 

의료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의 

 

보건의료노동자가 28

 

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돈벌이 

 

경쟁을 

 

거부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총파업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보건의료노조의 

 

결의와 

 

용기에 

 

힘찬 

 

지지를 

 

보낸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성과체제는 

 

비단 

 

공공기관을 

 

황폐화 

 

시키고 

 

공공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공공의료부문의 

 

성과경쟁은 

 

환자를 

 

생명이 

 

아닌 

 

상품으로 

 

전락시킬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병원들을 

 

과잉진료와 

 

매출경쟁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종국에는 

 

의료민영화로 

 

귀결될 

 

성과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투쟁은 ‘

 

돈보다 

 

생명’

 

이라는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며 

 

국민을 

 

위한 

 

투쟁이다.

 

지난 22

 

일 

 

우리 

 

연맹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의 

 

연쇄 

 

총파업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29

 

일에는 

 

공공연맹도 

 

투쟁의 

 

대오에 

 

합류할 

 

예정이다. 

 

국민들도 

 

우리 

 

공공노동자의 

 

투쟁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향후 

 

전 

 

산업으로 

 

번질 

 

노예연봉제와 

 

쉬운해고제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공공노동자의 

 

경고와 

 

국민의 

 

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질 

 

좋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공공기관의 

 

사명이다. 

 

이러한 

 

공공의 

 

영역에 

 

억지 

 

성과경쟁과 

 

줄세우기로 

 

조직문화를 

 

파괴하고 

 

공공성을 

 

훼손시킬 

 

성과체제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노동자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 

 

연맹은 

 

총파업 

 

투쟁에 

 

나서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고, 

 

이번 

 

공공부문 

 

총파업 

 

총력투쟁을 

 

반드시 

 

기필코 

 

사수해 

 

낼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강압적 

 

성과체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공공부문 

 

정책마련과 

 

사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흔들림 

 

없는 

 

연대로 

 

함께 

 

전진할 

 

것이다.

2016

 

년 9

 

월 27

 

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